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박 복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윤 현 정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복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윤 현 정



인 준 서

윤현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i -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이라는 주제로 작업

한 작품들 가운데 개인전에 전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업의 배경과 내용 및

표현 방법을 분석한 것이다.

예술은 현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산물로,그 시대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또한 “인생의 의미와 인간 조건 및 현존의 가

치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자 내용이다”라는 아놀드 하우

저(ArnoldHouser)의 말처럼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주변 환경과 일상의 체험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과 삶을

공통의 분모로 보고 사회와 우리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시키고자 하였다.특히

현대 사회 안에서 보여 지는 인간의 소유 욕망에 대해 관심을 갖고,본인의 경

험을 토대로 하여 습관으로 나타난 욕망의 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가 이루어낸 물질적 풍요로움은 과거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되고 보편화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정신적인 풍요로

움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현대 사회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불균형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가치관 혼란,소외 의식,불안 심리 등이 만

연하게 되었다.그 안에서 인간은 존재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습성을 지니게 된다.본인은 이러한 습성이 모

든 현대인에게서 보여 지는 현상은 아니지만,어느 소수자들에게는 본인이 직

접 경험한 소유물에 집착하는 행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본인은 현대 사회의 문제 속에서 다양한 욕구와 심리를 드러내며 사는 현대인

의 단면을 들여다보고,그 안에 존재하는 본인 스스로의 모습에서 소유물에 대

한 영속을 바라는 욕구를 발견하였다.그리고 이러한 심리를 내포하는 사물과



- ii -

함께 비닐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였다.본인의 작품 안에서 일상적 사물을 비닐

에 싸고 보호하는 것은 현대인이 정신적 소외감과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자신

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의미한다.그리고 비닐에 싸여진 일상적 사물

들은 소중한 의미가 부여된 사물이거나 소중한 사람을 의미한다.이러한 사물

들은 극사실적 묘사로 표현된다.극사실적 묘사는 비닐 소재의 투명함을 그대

로 전달하는 동시에 비닐에 비춰진 사물의 모습을 내용의 가감 없이 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또한 사물을 둘러싼 비닐을 통하여,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

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막을 두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였던 점은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문의 1장에서는 현대 사회 속에서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가치 사이에서 존

재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인간 본연의 애착 증세

가 지나친 소유 욕망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예술에 반영함으로써 본인의 작품

활동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그리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알

아본 현대인의 소유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매개체로써의 비닐 이미지를 연

구하고,사물의 회화적 재현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또한 방법적 측면

의 바탕이 된 극사실주의에 대해 논하고,사진을 통한 극사실적 표현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위의 내용과 방법으로 제

작된 본인의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재정리하고,본인 작품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작업 활동에 대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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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현대 사회는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급성장을 거듭하여 인간에게 편리한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변하고 있다.또한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예술·문화 활동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에 대한 투자와 권리 보장이 더욱 향상 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시간보다는 개인의 시간이 늘어

남에 따라,인간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정신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현상을 맞

이하게 된다.따라서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간 스스로

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는 사물,서비스,그리고 물적 재화(物的 財貨)의 증가

로 이룩된 소비와 풍요라는 매우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는데,이것은 인류의 생

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엄밀히 말하자면,풍요롭게 된 인간들

은 지금까지의 어느 시대에도 그러했던 바와 같이,다른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

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1)이렇듯 집단의 삶보다는

개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가치로 삶의 질을 판단하고 형성하려는 모습이 강해지

고 있다.풍요롭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되는 소비로 인해 지나친

욕심이 생기게 된다.이러한 현상은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소유물에 대

한 집착으로 이어진다.인간은 서로 서로의 부재(不在)의 반복으로 소외된 마음

을 개인의 소유물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에 집착하고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애착을 보이

는데,이것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인애착2)으로 보여 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듯 본인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애

착 증세를 통한 경험을 거울삼아 인간의 소유 욕망을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할

1) Jean Baudrillard,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p12

2) 성인애착;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특정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유지하  

려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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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작업의 목적으로 삼았다.그리고 이 작업은 비닐에 싸인 사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비닐 안에 의미 부여된 사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 사물에 애착을 갖고,소유함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위로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인 작품의 조형적 전개에서 보여 지는 양식은 극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사실

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이것은 작품의 내용을 반영하는 매개체인 비닐 소

재의 투명한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극사실주의의 화가들이 의도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극사실적 표현으로 전개되는 2007년의 작품을 시작으로 2010년

까지 제작된 연작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모습과 인간의 애착 성향에서 보여 지

는 소유 욕망을 고찰해보고,작품을 창조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비닐에 싸여진

사물의 이미지로 인간의 소유 욕망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전개를 정리하고,작품을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작업의 개선방안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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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이론적 배경

1)현대 사회와 인간의 소유 욕망

오늘 날 세계는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굳이 구체적인 현상들을 나열

하지 않아도 이러한 변화 추세들은 충분히 알려져 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막

대한 변화가 짧은 시간에 급속하고도 복합적으로 전개된 경우,혼돈과 방황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와 대량 생산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다.

산업사회 초기에 노동이 사회적인 것으로 되었듯이 현대에 와서는 소비가 사회

적인 것으로 되었다.이렇게 소비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넘쳐나는 물

질의 유혹으로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 사회 속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그러므로 인간들의 일상적인 교류는 더 이상 그들의 동료들과의 교

류가 아니며,다른 사람들과 가까이서 그들이 현존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대화

로 살고 있다기보다는 순종적이고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물들의 무언(無言)의

시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물에 대한 의식이다.사람들은 친숙한 것에 집착하

고,사물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행동 경제학자는 이를

‘현상유지 편향(statusquobias)'이라고 부르며 설명해왔다.3)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며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나의 것은 특별한 것이고,다른 것과는

가치가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다.사람들은 똑같은 것이라도 자신이 소유한 것

3) Gary Belsky, Tomas Gilovich, 노지연 역,『돈의 심리학』, 한스미디어; 200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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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사회가 변함에 따라

유행이 바뀌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넘쳐나는 행태 속에서도

사람은 그들 고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주체에 대해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결국 사물을 택하는 것이다.이러

한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소유욕망은 현상유지 편향 외에도 유아

기 때 형성되는 애착 증세와도 연관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는 어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대관계

에서 애착이 형성된다.어미의 젖을 먹을 때,먹이보다도 먹이를 주는 어미와의

따뜻한 접촉을 통해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성인이 되어

서도 아동기 때 형성된 애착에 뿌리를 두고 발달하게 된다.바람직한 애착관계

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애정결핍 증세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애착 증세 역시

인간의 환경적 조건과 맞물려 그것이 강해지거나 미미해지는 차이를 보여 준

다.그것의 정도는 곧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애착 성향과 사회적 변화

에 따른 의존적 소유 욕망이 합쳐지면서,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

는 현상을 발견하였다.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듯이,사

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그대로 유

지하기를 바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그렇게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를 갈구하고,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쟁취한다.이처럼 인간 고유의 애착

성향과 사회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소유 욕망이 보여 주는 행태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또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행

위를 통해 개인의 삶 속에서 내적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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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실 반영으로써의 예술

예술이란 삶의 경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또 삶의 경험 그 자체일

수도 없다.카시러(ErnstCassirer)4)는 예술이란 실생활 속의 대상이나 사건 및

정서적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상상력을 통해 직관하고,형식화 능력을 통해 감

각적인 예술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한다.예술 작품

이 우리 앞에 하나의 형식으로 제시된다고 할 때,그 형식은 각 예술가들의 삶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이 점으로 인해 예술형식은 삶의 내용을 함축

한 의미체로 기능하게 된다.5)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은 이러한 미적 반영의 특

성으로 인간 중심적 성질 및 현세성 말고도 현실의 겉보기에 모순되는 듯한

요소들을 통일시키는 능력을 보여 준다.이것은 곧 현상과 본질,객관과 주관,

개별적인 사태와 법칙,직접적인 체험과 개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형식과

내용,정체적인 것과 동태적인 것 등의 모순이 융해되어 있는 현실의 모습을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 이것들이 즉시 분리 가능

한 통일체로 형성되도록 변형시키는 것이다.

현실을 떠난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술 또한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예술의 현실 반영은 인간 개성의 표상이라는 형식으로 인간의 주체적 존

재와 객관적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과 관계한다.반면 과학은 과

학자들 나름의 입장에 의해 연구한 뒤에 의식적으로 결과에서 주관적 요소를

제거해 버리려 한다.루카치는 과학과 예술은 동일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다

고 하면서 과학이 인류의 인식(mankind'sawareness)인 반면,예술은 인류의

자기 인식(mankind'sself-awareness)이라고 하였다.6)예술은 어떤 것을 표현

함에 있어서 예술가의 영혼을 담아 나와 세계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현장을

4) Ernst Cassirer(1874-1945) ; 독일의 철학자. 신칸트학파인 마르부르크학파에 속한다. 칸트의 비판적 

관념론을 단순히 합리적 지식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더욱 넓게 인간의 정신적인 모든 경험(문화적 생산)

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문화적 비판'으로서의 철학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5) 박일호 ,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p134

6) Bela Kiralyfalvi, 김태경 역,『루카치 미학비평』,한밭출판사; 1984,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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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가는 것이다.예술가의 주관적 시선은 모든 사물의 숨겨진 의미를 밝혀

내고,가시적인 세계에다 스스로의 영혼에서 만들어낸 형상,즉 아직 존재한 적

이 없는 하나의 리얼리티를 수립하게 된다.7)개인의 삶에서 비롯되어진 경험과

견해들은 작품의 본질적 동기를 부여하고,작품 형성의 배경이 된다.작가는 현

실세계와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주변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식을 작품에 표출한다.

본인은 이렇듯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예술가의 위치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식을 작품 속에 투영시킨다.현대인의 사물에 대한 집착과 자기

소유물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모습을 통해 본인은 누구보다도 그

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현대 사회에 존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경험에서 축적된 의식이 예술이라는 창조물을 통해 표

출되는 현상처럼 본인의 습관에서 보여 지는 모습을 작품에 그대로 표출시켰

다.‘내 것’과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영역

이 침범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인간의 한 단면을 ‘비닐’이라는 투명한 막을

통해 이미지로 그려봄으로써,본인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 조형적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자 한다.

2.조형적 전개

1)비닐의 이미지와 상징성

본인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자,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

이 비닐 이미지 이다.현존하는 사물을 자신만의 소유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7) Rene Huyghe, 김화영 역,『예술과 영혼』, 열화당; 198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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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그리고 외부의 침범을 거부하는 심리를 반영한 매개체로써 비닐을 선

택하였다.수많은 소재 중에 비닐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일상에서 하는

역할인 즉,사물을 보호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하는 기능이 마치 현실에서는 보

이지 않는 우리들의 보호막과 비슷한 역할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비닐에 보관

되어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는 사물들처럼 사람들은 각자 보이지 않는 막을 형

성하여 자기보호나 자기방어를 하며 살아간다.여기서 자기보호나 자기방어는

인간의 소유욕과도 연결 된다.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

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습성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비닐(vinyl)은 화학 비닐 수지나 비닐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통틀어 이

르는 말로,우리는 흔히 물건을 담거나 싸는 용도로 비닐봉지를 만들어 사용한

다.단순히 운반용으로 만들어 쓰이는 비닐도 있지만 음식이나 사물을 보관하

고 보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본인이 작품 속에 등장시킨 비닐의

용도는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일종의 반찬 등의 음식 통을 싸는 랩(wrap)8)과

같은 용도라고 할 수 있지만 작품 속 비닐은 랩과는 다른 성질과 모양의 얇은

막으로 표현된다.우리가 흔히 음식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쓰는 랩과 같이 작품

속 비닐은 그것 안에 담겨있는 과일이나 꽃,인형 등의 사물을 보호해준다.그

것들은 외부와의 차단으로,비닐 내부 공간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

로의 보호를 받고,주체의 소유물로써 의미를 부여 받는다.여기서 과일이나 꽃

은 썩어 없어지는 사물이다.그것들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고 부패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이러한 현실에서의 당연한 현상을 본인의

작품 속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소유물’로써 영원히 소유될 수 있고 보호 받도록

또 한 번의 생명력을 부여한다.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죽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사(生死)와 반대로 공기가 통하지 않더라도 비닐 내부 공간에서는 시간이 멈

8) wrap(랩); 식품 포장에 쓰는 폴리에틸렌제의 얇은 막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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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듯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다.

작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살아온 배경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고 정신세계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자연히 캔버스나 어떠한 매체를 통

해 예술로 표출시킨다.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성인애착 증세는 누구나 가지

고 있는 성향이지만 그것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본인은 애착의 정도가 강

한 편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물건에 대한 영속의 바람이 강하다.이

것은 아동기 때에 어떠한 유대관계 속에서 형성되지 못한 애착이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면서 강하게 표출되는 현상일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본인이 아끼는 사

물을 비닐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일상적 습관을 통해 포착되었다.그것은 곧 본

인의 환경적 조건에 의한 성격을 말해주는 행태이기도 하다.

작가의 습관에서 비롯된 소재의 선택은 캔버스에 그려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도 다르고 표현하는 바도 다르다.본인의 작품 속 비닐은 단순한 막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습성과 사물에 대

한 소유 욕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소재 선택에 있어 그 의미하는 바는 작가의

시각으로 표현하고픈 내적 심리를 보여 준다.

안성하는 투명한 유리 용기(用器)를 통해 현대 사회를 표현하였다(도판1).그

는 유리가 가지고 있는 투명함과 그것이 대상을 왜곡시켜 사물을 불분명한 실

체로 보이게끔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양면적인

모습을 투영하려 했다.모든 예술 작품은 작품마다 그 의미와 소재는 다르지만,

이야기하려는 것에 대해 일상적 사물을 매개로 표현된다.크리스토 (Christo

VladimirovJavacheff;1935~)는 대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비닐 천막을

이용하여 거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도판2).크리스토와 그의 아내 잔느 클로드

(JeanneClaude;1935~2009)와 함께 병,의자 등의 오브제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1961년부터 공공장소와 건물로 작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대지미술

가이면서 환경운동가인 이들은 색이 있는 불투명한 비닐 천막을 사용하여 대대

적인 예술작품을 완성시켰다.본인의 작업 속 비닐은 이러한 소재 선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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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되지만,전혀 다른 투명한 비닐을 이용하여 그것에 싸여진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크리스토와는 의미나 표현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외에도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붙여 석탄탄광 산맥을 설치작품으

로 표현한 박병춘(1966~)역시 비닐을 소재로 작품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

지만 본인의 작품 속 비닐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도판

3).

본인은 인간의 현상유지 심리와 소유 욕망을 드러내는 막을 표현하기 위해 비

닐을 선택하였다.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명한 막으로 사물을

감싸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을 내적으로나마 염원하는 것을 보여

주는 행위이다.이러한 모습에서 예술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물임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영화나 동화처럼 이야기를 만들

고 극을 꾸미며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기록하고,그것을 감상하는 우리는 그것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그림을 보면서

도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본인이 의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그것이 바로 현실과 다른,작품 속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작가는

작품 안에서 현실과 다른 무언가를 규정하고 그것을 현실 가능한 일로 만들어

낸다.그러므로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꿈을 꿀 수 있고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위대한 삶의 표현인 것이다.

2)사물의 재현적 표현

현대 미술을 비롯한 시대 미술에서 ‘재현’이라는 단어는 회화적 기술로부터 비

롯되어 미술 자체의 존재 이유를 찾게 한다.이런 이유에서 현대 미술은 재현

적 회화로부터 가장 멀리 떠났다가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재현적 회화로

회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재현(representation)은 이러한 사물의 참다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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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그 시대의 감수성과 함께 내포되어 미술 작품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재현은 사전적으로 ‘다시 나타냄’을 뜻한다.이는 회화에서 대상을 다시 나타

냄,즉 다시 표현함을 일컫는다.재현의 유래는 과거 모방론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전통적인 모방론(mimesis)에서 모방의 개념은 모방되는 존재와 모방의 결

과라는 이분법적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모방물은 그 본래 존재했던 것을 흉내

낸 것이라는 유사성의 의미를 포함한다.그림과 재현 대상 사이에는 원본과 복

사본 사이에 닮음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때 시각적 닮음에 의해 회화적 환영

이 발생한다.재현의 결과물로 형성된 환영은 예술가와 보는 이가 만나서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다.재현은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생산 하는 것이 아니다.재

현은 현실과 실재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평면

위에 이미지로써 화면을 형성한다.

실재를 재현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바꾸어 말

하면 실재의 재현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해 존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이

것은 곧 화가 스스로 그 존재성을 지각 할 수 있어야만 그 의미를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대상을 재현 한다는 것은 현실과 감성의 존재로써

정직하게 서술하는 것이다.따라서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면 눈에

보이는 사실로부터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재까지 그 의미를 확장 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현’은 곧 ‘소통’을 의미한다.재현을 통한 소통의 예로 화가들

이 냉철한 시각에서 객관적 서술법으로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각자가 재현을

한다고 했을 때,화가마다의 색체,기법,선의 표현의 차이로 인해 다른 그림을

그렸다 해도 재현이라는 표현 양식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같은 대상을 상상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재현을 통한 소통은 곧 작품을 통해 ‘만드는 이’와

‘보는 이’가 어떻게 소통하며 서로의 심리적인 환경과 함께 필연적으로 연류 되

었는가를 보여준다.이와 같이 재현은 인식의 문제를 항상 수반한다.인간이 어

떤 방식으로 형태의 결과를 보고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재의 의미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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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재현적 회화는 실재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접근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인간 중

심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그래서 재현이라는 표현적 방법은 내용의 충실함을

갖추며 미적 안목 및 미의식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물을 정물로써 재현한 것을 볼 수 있다.단순한 정물화에

서 보여 지는 일반적 사물의 모습이 아닌,비닐이라는 매개체에 싸인 사물의

이미지를 재현했다.로베르토(RobertoBernardi)의 작품에서 나타난 과일의 이

미지는 과일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내용의 가감(加減)없이 화면에 재현 되었다

(도판4).본인이 나타내는 사물의 이미지는 내용의 가감 없이 그려진 듯 보이

나,그것은 시각적인 부분에서 단순히 사물 그 자체로 보이기 위한 방법일 뿐

내용적으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비닐에 싸인 복숭아와 고추

가 그려진 작품(도판5)을 보면,관람자는 복숭아와 고추를 시각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내포하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예로부터 흔히들 복숭아를

얻는 꿈을 꾸면 딸을 갖는 태몽으로 여겼고,아들이 태어난 집의 대문에는 빨

간 고추를 줄에 엮어 매달아 놓았다.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딸과 아들을 상

징하는 사물로써 복숭아와 고추를 선택하여 재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인은 사물의 재현을 통해 사물을 외적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1차 목표를 성립하고,2차적으로 그 사물이 가진 내적 의미를 연상시킴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이처럼 시각적 효과와 내용적 효과가 합

쳐졌을 때 그 의미의 깊이는 두 배가 된다.

3)사진을 통한 사실적 표현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주관을 배제

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사물을 묘사하려는 일군의 시도를 극사실주의 또는 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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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의,사진적 사실주의라 한다.현실에 항상 펼쳐지는 일상을 일체의 가감이

나 생략 없이 보여줌으로써 대상이 지극히 생생하고 완벽하게 묘사되는 한편

자칫 하면 그냥 지나쳐 버릴 사소하고 미세한 결점도 숨김없이 드러낸다.9)

이 미술형식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파급되었다.

극사실주의 작가들은 작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 카메라와 사진을 이용한다.과

거 리얼리즘 작가들은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 실물이

나 스케치,습작,상상을 통하여 작업했다.이들은 사진의 사용을 배제하였는데,

실제로 사진의 사용을 지지하는 작가들과 사진의 사용을 완전히 미술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하지만 극사실주의

회화에서 사진은 필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리처드 에스테스가 건물 앞

에 앉아서 자기가 본 것을 단지 그리려고 한다면,그의 작품(도판6)은 다른 아

카데미 풍의 리얼리즘 작품과 비슷해 보일 것이며 정확성,직접 드러나는 세부

묘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긴 시간 동안 모든 세부를 기록하려고 하는

사이에 날씨가 변하듯이 거리의 모습은 변할 것이다.극사실주의에 입각한 작

가들은 변화와 운동은 1초라는 시간 속에 고정되어야 하며,그것은 전부 세밀

하게 재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은 사진뿐인 것이다.

척 클로스(Charles Thomas Close;1940~)(도판7)와 제리 오트(Jerry Ott;

1947~)(도판8)가 사용한 방법은 격자(grid)시스템이다.이 방법은 극사실주의보

다 훨씬 이전부터 쓰여 졌는데,이 격자는 스케치된 이미지를 회화로 옮기거나

한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옮기거나 확대할 때 대체로 사용되었다.그리고 어떤

기초 스케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주관적인 방법은 감광성이 있는 캔버스나

종이에 상을 인화하는 것이다.모든 극사실주의의 작가들은 사진을 모방하는

회화 쪽으로 기법을 채용하지만 그 누구도 예술을 산출하는데 기술이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10)작가는 완성된 작품을 사진처럼 보이게 만들

9) 유혜경,『예술의 개요-바로크 이후』, 학연사; 2004, p186

10) 루이스 K. 마이즐, 이영준 역,『포토 리얼리즘』, 열화당;199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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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 역시 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극사실주의에 입각한 사실적 묘사를 목표로

작품을 제작한다.그러기 위해,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묘사를 위해서 사진이라

는 매개물을 사용한다.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참고하여 그리는 방법이 본인 작

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그 제작과정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

고자 한다.

카메라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작용으로 편견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생산

한다고 사람들은 믿어왔다.그런데 카메라의 시각은 원근법의 시각과 마찬가지

로 인간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사진 이미지와 인간의 정상적인 시·지각을

비교해 보면 사진은 제한된 시야 심도를 통해서 선명성을 유지하며 그 정도는

렌즈와 조리개 초점에 비례한다.반면에 인간의 시각은 전체를 통해 초점의 선

명도를 유지한다.사진에서는 시각이 렌즈 각도에 따라 변하지만 인간의 시각

은 각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사진 이미지는 깊이가 없으며 다만 깊이의 외양

만을 운반한다.반면에 인간의 시·지각은 깊이가 결여되는 법이 없다.사진의

시각이 포착되는 것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이의 표면들과 가장자리,구성 요

소들로 이루어진 이미지이지만,인간의 시 지각이 포착하는 것은 친숙한 대상

들과 의미들 및 기호들의 세계이다.11)이렇게 카메라의 시각은 그것이 실현하

는 원근법의 차원에서도 인간의 시각과는 다른 것으로써,결과적으로 자연스러

운 것으로 통용되던 원근법적 시각 자체까지 의문스럽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

를 야기하기도 하였다.그런데 인간의 시각과 다른 이 카메라의 시각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시각 경험 범위를 비약적

으로 확장하는 시각이기도 하였다.벤야민은 이것을 ‘시각적 무의식’의 발견으

로 정의하였는데,이것은 사진이나 영화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12)

11) 주은우,『시각과 현대성』,서울; 한나래, 2003, p 436

12) 같은 책,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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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비치는 자연은 눈에 비치는 자연과는 다르기 마련이다.그것은 무엇보다도 카메라에는

인간에 의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들어선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예컨대,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대강 어떻다고 흔히 말을 하지만 ‘걸어서 나아가는’

순간순간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진은

고속도 촬영기나 확대기와 같은 보조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마치 정신 분

석학을 통하여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사진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시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기술이나 의학이 밝혀내려고 하는 세포

의 구조나 조직과 같은 것들은 모두 아름다운 풍경화나 아니면 영혼이 담겨 있는 초상화보다는

근본적으로 카메라에 더 가까운 것이다.13)

이와 같이 카메라의 렌즈는 인간의 시·지각과 달리 평면의 깊이를 잡아낼 수

는 없지만 사진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는 인간이 미처 볼 수 없는 부분을 정지

시켜 포착할 수 있는 힘이 있다.사실적 표현을 위해 정물을 바라보고 캔버스

에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을 멈추고 빛의 각도나 한 치의 자리이동 없이 옮겨

그릴 수 있다면 사진을 통한 이미지는 굳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우리는 단 1초라도 시간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정확한 사물 이미

지를 통하여,카메라가 포착하기 힘든 평면의 깊이를 본인의 시 지각을 통해

사실적 표현을 하기로 한다.특히 썩어 없어지는 사물,즉 과일이나 꽃을 보고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할 때에 사진 이미지는 빛을 발한다.그리고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닐은 썩어 없어지는 사물은 아니

지만 그 소재의 특성 상 빛이나 약간의 충격으로도 시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사진 이미지를 통한 사실적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도 카메라와 화가와의 관계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

계에 있었다.화가의 눈을 통하고 화가의 손으로 붓이 움직이며 완성되는 하나

의 작품의 밑바탕에는 그것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카메라가 있었다.사진의 등

장은 인간 세상에 여러 방면으로 의미 있는 발전임과 동시에 예술 세계에 있어

13) Benjamin, Walter, 반성완 역,『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 서울; 민음사, 1983,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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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본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사실적 묘사를 통해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

어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사진이라는 매개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노

동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잘 드러

나도록 화면을 설정하고 조작함으로써 단순히 사물을 포착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배경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이러한 방법

으로 그려진 작품은 사실적 묘사를 통해 보는 이가 단번에 대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확인의 기쁨과 안도감을 준다.현대 미술의 다양한 미술 형식들 속에서

사실적 재현은 그 자체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생산자 역할의 작

가가 의미를 전달하기에도 명료하고,관람자 역시 작가의 의도를 알기 이전에

작품 자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스스로의 취향과 더불어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알맞은 표현 방법으로 사진을

통해 극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3.작품 분석

[작품1]Uggboots

비닐에 싸여진 사물을 그린 최초의 작품으로,개인적인 습관에서 발견된 현상

유지 욕구가 드러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작품에 쓰일 자료를 모으던

중 우연히 카메라에 담게 된 이 모습을 캔버스에 재현함으로써 본인이 화가로

입문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기도 하다.2005년도 작품으로 현재 까

지 스무 작품이 넘는 비닐 시리즈 작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이 작품은 극

사실적 묘사에 조금 못 미치는 표현력을 보여 준다.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

한 묘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비닐 소재의 느낌과 비닐에 비춰 보이는 사물의 모

습에 초점을 맞춰 물감과 붓의 느낌을 살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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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을 기점으로 비닐 안에 의미 부여된 사물을 배치하는 식의 비닐 시리즈

에 동기 부여가 된 셈이다.

[작품2]Family_banana

[작품3]Family_grape

[작품1]에서 표현된 부츠는 ‘자기 소유’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지만 사물로써의

역할은 변함없이 단순히 부츠를 재현해 낸 것에 불과했다.반면 [직품2]와 [작

품3]에서 보여 지는 과일들은 단순히 과일을 재현해 낸 것만은 아니다.[작품2]

의 바나나 한 송이와 [작품3]의 포도 한 송이는 모두 ‘가족’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 줄기에 묶여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과 흡사하다.현대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가족

의 의미와 해체로 겪는 고통,그들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직접,간접적

경험을 통해 우리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간다.언제나 행복

하고 따뜻할 것 같은 가족의 모습들이 어떠한 문제나 사건으로 인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비닐이라는 보호막을 싸 줌으로써 가족의 안전과 현상 유지로

위안을 얻는 우리의 심리를 대변한다.이미지의 외적 형태로는 단순히 비닐에

싸인 과일들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적 의미로는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려

는 바람이 담겨있는 것이다.

[작품4]Grow intoone

위에서 바나나와 포도를 가족의 모습으로 의인화 한 것과 같이 이 작품에서는

장미와 나비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비닐 안에 있는 장미 두 송이는 ‘나’와

‘나의 연인’을 가리키는데,여기서 ‘나’는 작품을 감상하는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된다.그리고 비닐 안에 속하지 못하고 외부에 표현된 나비는 우리를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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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 입히는 대상을 가리킨다.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

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헤를 끼치고 사는 경

우가 많다.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 또한 너무나 많다.그런 상

처들로부터 보호하는 막으로써 비닐은 본인의 의도를 표현해주고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 의인화 된 사물들은 작품을 보는 이들의 관점에서 그 대상이

달라진다.어떠한 한 사람을 모델로 그려놓은 초상화나 나 자신을 그려놓은 자

화상이 아닌,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는 것은 시적 표현으로 작품을 접

하는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작품1]에서부터 이 작품까지 재현된 사

물에 비해 여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본인은 의도적으로 바탕을 단색으로

처리하고 비닐에 싸인 사물을 화면의 중심에 배치했다.그 이유는,사물로 시선

을 집중 시키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배경이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

도록 한 것이다 .

[작품5]Rose& waterdrop

본인은 2007년부터 2009년 중반 까지 이미지 크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물의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그려왔다.그것은 작품 안에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겨두

고 실존 크기의 사물을 극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을 때 좀 더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2009년 후반 작업부터는 이미지의 확대를

통해 배경에 대한 여백 보다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의미

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확대는 형상을 본래의 것,또는 기준이 되는 것의 크

기보다 더 크게 하는 것으로 현실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재창조 방식으로 사용

된다.확대를 통해 재현된 대상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상징적 의미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 이전에 여백을 많이 남겨두고 사물을 실제 크기와 비슷

하게 그렸던 작품들과 같이 대상의 강조를 위한 의도는 같은 맥락에서 상통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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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Mums_존재유무

이 작품은 그 동안의 작품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구도 안에 사물을 배치한

작품이다.하단에 테이블 선을 그려 넣어 마치 창틀에 놓인 화분의 모습들을

전개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그리고 표현 기법 측면에서도 다른 점을 보인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변하는 비닐을 강조하고자,비닐에 싸인 화분

만을 사실적 묘사로 표현하였다.그 외에 비닐에 싸지 않은 화분과 꽃조차 심

지 않은 빈 화분은 단면적으로 표현되었고 표면에 사포질을 하여 점점 사라져

가는 듯한 형상을 표현하였다.이것은 비닐,즉 화분 안에 꽃을 보호하고 그대

로 유지하는 막으로써의 역할이 없는 화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또한 이 작품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사실

적 묘사 작품들에서 디자인적인 느낌을 탈피해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

해 시도한 작품이다.

[작품7]Muffin_존재유무

이 작품은 두 개의 캔버스에 머핀의 유(有)와 (無)를 표현한 것이다.비닐 안

에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머핀과 비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

군가가 먹다 남긴 머핀을 두 캔버스에 나눠서 표현한 것이다.사실적 묘사로

실물의 크기와 비슷하게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준다.그리고 사

물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지 않고,가로가 긴 캔버스 화면 상 양 쪽으로 분할되

도록 가장 자리에 사물을 배치해 표현하였다.두 이미지를 한 화면에 그렸을

때보다 화면이 두 개로 나뉨으로써,전시 공간에 따라 자유롭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 각각 다른 느낌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에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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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Presentfrom Yum

이 작품은 곰 인형을 재현한 작품이다.현대인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의미

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이 반영된 작품이다.작품에서 보여 지는 파란 색 곰

인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다.친구가 직접

제작한 인형을 본인에게 선물한 것인데,여기서 이 곰 인형에 대해 의미부여와

가치 부합이 이중으로 형성된다.친구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점에서 고마움

의 의미가 부여되고,손수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친구의 정성이 높은 가치로

부합된 사물인 것이다.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정성과 사랑으로 그것을 보살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본인은 이러한 습

성이 때로는 집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비닐에 싸인 사물을 통해 재현 하려 한

것이다.이 작품은 내용적 측면에서 본인의 심리를 그대로 표출한 작품이기도

하지만,외적 측면에서 관람자들의 반응이 남달랐던 작품이다.그 이유는 사물

의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곰 인형이기 때문이었다.곰 인형은

어릴 때부터 누구나 하나쯤 소장하였었고,지금도 집 안 어딘가에 있을법한 것

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친숙한 존재이다.이렇게 친숙한 이미지인

반면 인형의 색감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한 파란 색의 곰인 것에서 보는 이들

로 하여금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작품9]Ivorybear-holdingatomato

[작품10]Lilacbear-holdingthelily

[작품11]Redbear-holdingtheflower

[작품12]Khakibear-withbow tie

위에서 분석한 [작품8]을 제작한 뒤,곰 인형에 대한 관람자의 시선이 매우 긍

정적이고 작품에 대한 소유 욕구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늘 날과 같이 미술 시장이 활발하게 회전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예술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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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의 욕구가 작품을 생산하는 원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작품

을 상품화하여 생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가는 물질을 욕망하고 돈

을 갈구하며 소비가 즐비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작품의 상품화는

배제할 수 없는 큰 부분이다.작가는 화면 위에 구성할 사물에 선택에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 경험과 취향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선택한 소재가 보

는 이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고 작품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면,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소재 선택임이 드러난다.극사실주의의 작가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옮김으로써 관람자의 시선에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다가가기 힘든 문제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처

럼 방법적 측면에서 관람자와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것과 같이,내용적 측

면에서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본인은 [작품9]에서 [작품12]까지,각각의 곰 인형이 사물을 안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구성한 뒤 네 개의 작품을 시리즈로 제작하였다.여기서 토마토를

안고 있는 [작품9]를 보면 의인화된 사물과 부패되어 없어지는 채소가 함께 비

닐에 싸여 있다.의인화된 곰 인형은 ‘나’이다.그리고 ‘나’로 의인화된 인형이

안고 있는 토마토는 ‘나의 소유물’이다.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인간

의 욕망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이런 사회의 양상

에서 본인이 유지하고픈 것은 ‘나’자신과 ‘나와 관계된 소중한 어떤 것들’이다.

그것들이 비닐이라는 얇지만 투명하고 견고한 막의 보호를 받아 작품 속 세계

에서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가상의 현실을 재현한 것이다.이와 같은 의미

에서 [작품10]과 [작품11]은 꽃으로 소유물을 대신 표현하였고 [작품12]는 곰

인형에 안경과 나비 타이를 메 줌으로써 의인화된 사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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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Heismine

[작품14]Sheismine

이 두 작품은 각각 남자와 여자를 의인화한 것들이다.[작품13]은 남자를,[작

품14]는 여자를 의미한다.우리는 종종 과일로서 사람을 이미지화 한다.복숭아

는 여자의 붉은 볼,또는 좀 더 선정적으로 보자면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의 모

양을 연상케 한다.그리고 바나나는 남자의 성기 모양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본인은 작품 속 과일에 가족이나 연인,가깝게는 나 자신을 의인화하기도

한다.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사물과는 다르게 과일은 자연이 주는 산물로써 시

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진다.이러한 형상을 보면서,마치 인간이 삶 속에서 한

세대를 살아가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다.이 작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생산자 자신이다.본인은 생산자로서 이 작품에서복숭아를 본

인으로 지칭하고,바나나를 사랑하는 연인을 지칭하며 작품화 하였다.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시간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

다.이러한 존재임을 알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더 오래 살기 위한 연구에 연구

를 거듭하며,인간의 영원히 살고 싶은 존재 욕구를 드러낸다.

본인은 이러한 욕구를 작품 속에 반영하여,누구나가 될 수 있는 복숭아(여자)

와 바나나(남자)를 비닐이라는 영원성을 부여해주는 막을 싸 주었다.이것은 소

유물에 대한 집착이나 현상 유지 편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품15]Spider_jewelry#1

[작품16]Seahorse_jewelry#2

이 두 작품은 브로치를 상징화 하여 그린 것들이다.보석은 인간의 욕망을 나

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물이다.부의 상징이며 아름다움의 상징인 보석은 반짝이

는 화려함과 빛에 따라 변하는 오묘한 색체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이러한 상징물을 가지고 인간의 부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비닐에 담아 그

것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본인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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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의도는 아름다움의 표출이다.인간은 누구나 미(美)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그것이 자신의 외모가 되었건 집이건 간에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것

에 있어 추함을 드러내고픈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본인 역시 미를 추구

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술은 인간의 미적 질의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

다.이러한 맥락에서,이 작품에 본인이 의도한 것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을 소유함으로써 만족과 안락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브로치를 옷에만 달으라는 법은 없다.캔버스 위에 브로치를 매달고,그것을

비닐에 한 번 더 포장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그

보석은 바로 나 자신이며,그것이 내뿜는 빛과 오묘한 색체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본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보석 또

한 누구나가 의인화 되어 보여 지는 하나의 생명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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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현대 사회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지나친 소비와 그치지 않는 욕망으로 사물에

대한 의식 안에 살고 있다.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함으로

써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어느새 부턴가 인간은 물

질의 노예가 되었고,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

름에 맞춰 살기 위해수긍하고 감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본인은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현상 유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그러한 심리 상태를 작품에

표출함으로써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싸고 있는 비닐이다.비닐은 사물

에 대한 현상유지와 지나친 집착을 대변해주는 매개물로써 그 특유의 투명함과

견고한 성질은 현실의 우리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막과 같다.그리고 비닐에

싸여있는 사물들은 각자가 만들어낸 막에 싸여 보호받는 자신이거나 내가 소중

히 여기는 사람들,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사물들인 것이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방법을 재정비하고 연구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그

결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이론들을 수용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본인이 앞으로 만들어 나아갈 작품들에 어떠한 것들을 가감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비닐을 주제로 한 작업들이 2010년까지 이어오면서,방법

적 측면이나 시각적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한 주제

를 가지고 시리즈로 작업을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엿보였다.맹목적으로 찍어내듯 작품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작가가 그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술을 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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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의지

와 결심이 확고해진 계기가 되었다.그리고 인간의 소유 욕망을 표현하는데 있

어서 다양한 구성과 방법을 연구하여 더 나은 작업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품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이론적 개념과 조형적 방법 및

문제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또한 본인은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

는 신진 작가로서,앞으로 좀 더 깊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작품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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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Ughboots,50x45.5cm,oiloncanv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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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Family_banana,70x40cm,oiloncanvas,2008

[작품3]Family_grape,70x40cm,oiloncanv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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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Grow intoone,70x70cm,oiloncanv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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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Rose& waterdrop,145.5x112.1cm,oiloncanva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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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Mums_존재유무,116.8x91cm,oiloncanv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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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Muffin_존재유무,80x30cm each,oiloncanv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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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Presentfrom Yum,70x70cm,oiloncanv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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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Ivorybear-holdingatomato,90x90cm,oiloncanvas,2010

[작품10]Lilacbear-holdingthelily,90x90cm,oiloncanva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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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Redbear-holdingtheflower,90x90cm,oiloncanvas,2010

[작품12]Khakibear-withbow tie,90x90cm,oiloncanva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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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Heismine,130x80cm,oiloncanvas,2008

[작품14]Sheismine,130x80cm,oiloncanv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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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5]Spider_jewelry#1,162.2x130.3cm,oiloncanva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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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6]Seahorse_jewelry#2,162.2x130.3cm,oiloncanva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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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도 판

[도판1]안성하,담배,88x194cm,oiloncanvas,2003

[도판2]크리스토,잔느클로드,littlebay,Berlin,wrappedcoast,19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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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박병춘,비닐산수,비닐봉지_혼합재료,가변설치,2010

[도판4]RobertoVernardi,Ismili,43x47cm,oiloncanva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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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Daughter& son,50x50cm,oiloncanvas,2007(본인작품)

[도판6]RichardEstes,Theplaza,91.5x167.7cm,oiloncanvas,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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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 Chuck Close,Big-self portrait,273x212cm,acrylic on canvas,

1967-68

[도판8] Jerry Ott, Laurie/Bronzino, 205.7x243.8cm, acrylic on canva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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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desireofpossessionthroughplastic

-centeredontheauthor'sworksusing

borrowingartworks-

Yoon,Hyun-Jung

Dept.ofWesternPainting

Graduate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Thisthesisanalyzesthebackground,contentsandwaysofexpressionof

myworks,especiallyonesdisplayedinaprivateexhibitionunderthetheme

of"theDesireofPossessionthroughPlastic"from 2007to2010.

Artcomesoutofexperiencesintherealityandreflectsthespiritofthe

times.ArnoldHousersaid,"Thegoalandcontentsofartaredealingwith

currentissuessuchasthemeaningoflife,humanconditionsandcurrent

values."Ashesaid,reflectinghumansurroundingsanddailyexperiencesin

artisvery important.In thiscontext,Ithoughtthatartandlifehave

somethingincommonandwantedtoreflectoursocietyandlivesofpeople

inmyworks.EspeciallyIwasinterestedinhumandesireofpossessionin

themodern society and studied people'sdesireofpossession expressed

throughtheirhabits.

Comparedtothepast,thematerialaffluencecreatedbythemodernsociety

hascontributedtoimprovingthequalityoflifeandgeneralizingit.However



itdidn'tdirectlyleadtothementalaffluence.Themodernsocietyhasbeen

fraughtwithconfusioninvalues,senseofisolationandsenseofinsecurity

because ofunbalanced developmentofmaterialcivilization and mental

culture.

In thissociety,humansstarttohavehabitstocontinuously check and

protect themselves to overcome their sense of insecurity about their

existence.Inmyopinion,thesehabitscannotapplytoallofthepeople

livinginthissociety,butsomeofthem havethehabitssuchasobsession

withtheirpossessionsasIexperienced,

Isaw theaspectsofmodernpeoplerevealing theirvariousdesiresand

ideasindealingwithsocialissues.AndIfoundoutthehumandesireof

immortality reflected in theirpossessions.SoIexpressed itthrough an

imageofplasticwithobjectsexpressingthedesire.Thewrappingofplastic

inmyworksmeansthatpeopletryfindthevalueoftheirexistenceafter

overcomingasenseofisolationandinsecurity.

Thedaily objectswrappedin plasticmean importantthingsand people.

Theseobjectsareexpressedhyperrealistically.Thehyperrealisticway of

expressionshowsthetransparencyofplasticwhilerevealingthecontents

wrappedintheplastic.ThemostimportantpartofmyworksisthatI

wantedtoindirectlyexpresspeoplesurroundedbyinvisiblewallstoprotect

themselves.

Inthe1stchapter,Iwanttoreconsiderthemodernpeople'sbehaviortrying

tofindthemeaning oftheirexistencebetweentheirmaterialdesireand

mental valu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lain the theoretical

backgroundsofmyworksbyreflecting thehumannatureofnarcissism

expressedasthedesireofpossessionintoarts.Inthe2ndchapter,Iwant



tostudytheplasticimageasamedium ofreflectingourpossessivedesire

inthemodernsocietyandfindoutthemeaningofartisticreproductionof

things.

Futhermore,Iwouldliketodiscussthehyperrealism usedinmyworksand

findouttheimpactthathyperrealisticexpressionshadonphotographs.Last

butnotleast,Iwanttoanalyzemyworkscreatedinabovementionedways.

Throughthisthesis,Iwanttorearrangethetheories,findproblemsofmy

worksandsolutionsandtakethisasanopportunitytomakemywork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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